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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문제 1】A공사는 국가의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B회사와 

C회사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이고, A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공사의 

본사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과 乙은 B회사의 근로자로 

각각 B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다. B회사 노동조합은 B회사

와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22. 5.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2. 6. 25. 파업에 돌입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은 2022. 6. 25. A공사 

본사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신고 하였으나,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B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A공사 본사의 

본관과 옆 건물 사이의 인도에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제창하고,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은 이 집회를 통해 B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2. 7. 1. 유사한 방식으로 B회사 노동조합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1시간 20분 동안 개최하며 임금인상,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이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 A공사는 

신고된 집회장소로 나가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B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불응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의 집회에서 시설물의 파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집회로 인하여 A공사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A공사는 본관 건물 지하에 B회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B회사 

노동조합은 A공사 사업장 내에서 B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파업 

기간 중에도 B회사 노동조합은 B회사와 교섭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C회사는 B회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2022. 6. 25.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5명을 투입하여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甲과 乙은 자신들이 하던 업무를 C회사 근로자들이 수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근로자들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청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甲과 

乙은 또한 이들 근로자들이 각층에 수거해 놓았던 쓰레기를 건물복도에 

버렸다. 甲과 乙의 행위로 인해 A공사 본사 본관 건물의 미관이 일시적

으로 훼손되고, A공사 직원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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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 1) A공사는 B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공사의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물음 2) A공사와 C회사는 甲과 乙의 C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근로 저지행위가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공사와 C회사의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제 2】丙 등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E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D회사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E산업노동조합 소속 

지회 사업장인 D회사의 평택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이 공장의 시설

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고 그 시간은 

30분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丙 등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D회사 

측을 폭행ㆍ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또한 그 이전

에도 E산업노동조합 하부조직인 평택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온 

사실이 있다. 이러한 丙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5점)


